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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들의 노동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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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 때문에 마약범, 폭력범,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시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과연 이민지들, 특히 멕시코 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범죄가 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미비 멕시코인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과 멕시코 의 국경에 장벽을 쌓야 한다는 주장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퓨 연구소 (Pew Research Center)가 2014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이후 2014년 까지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즉   합법이민자 이든 불법이민자 이든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의 수가 들어 오는 수보다 140,000 명이나 많았습니다.  퓨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의 발전을 실현하려면 미국은 보다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민자를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국경에 쌓으려는 장벽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미국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퓨 연구소는 2007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멕시코인들이 왜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되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멕시코 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1%는 “멕시코애 살고 있는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1/3은  멕시코와 미국에서의 생활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나 멕시코의 생활 수준이 그들에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멕시코로 되돌아간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7년에 비할 때 1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형상의 배경에는  멕시코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멕시코에서의 노동력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노동력  공급이 미국에 비하여 비교적으로 높
았고   특별히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직장을 채울 일 자리를 멕시코 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3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었었으나 2008년에는  멕시코 근로자의공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노동력 공급이 감소한 이유  중의 하나는 멕시코에서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게속 될 것이라고 퓨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받는 현상은 메국 내에서 멕시코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가 현저하다는 점입니다. 한 때는 멕시코 여성의  출산율이 어머니 한명당 6.5 명이었지만 그런 출산률이 2010년에는  그들의 출산률이 겨우 인구를 유지 할 수 있는 2.2명이었습입니다. 이는 미국여성의 출산률과 거의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2000년과  2015년 사이에는 800,000 만명의 잉여  청년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률의 감소로 잉여 노동의 공급이 감소되어 미국으로 입국해야 할 노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미멕 국경에 장벽을 쌓아서 멕시코 노동력을 막게 되면   멕시코인들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노동력을 막아 버리면 미국인들이 싫어라는 일자리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미국의 행정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
